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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시점 MS관련 영업활동은 전담조직에서 시행





KT노동조합과 회사는 2월 14일(금), KT본사 분당사옥 대회의실에서 경영설명회를 열고 2024년 경영현황 및 2025년 경영계획(안)을 공유했다.





이에 따르면 서비스 매출은 전년대비 2,210억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,103억원 성장했으며 목표 대비로는 각각 466억 미달, 457억원 초과했다. 





25년 계획으로 더 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자세로 경영방향을 설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. 이에 노동조합은 현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전략 대비 등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.


�노동조합, 질문과 대안제시 통해 세부 현안 공유·구체적 방향성 도출


�노동조합은 2025년 재무목표에 대한 회사의 설명을 들은 후 회사의 매출/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, 이의 배경상황을 현장에 널리 알리고 KPI지표 설정 시에도 이를 반영해 조합원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
�또한, 회사의 경영목표 및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는 AI에만 집중된 투자와 교육 및 인력확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‘24년 희망퇴직으로 인한 법인 및 네트워크의 인력부족을 해소하여 AI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회사전체의 인력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. �


계속해서 노동조합은 회사측에게 ‘2025년 성공적인 영업이익의 성과를 도출해 조합원에게 만족할만한 성과배분을 시행하는 등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  











KT노사는 13일(목) MS 현장영업관련 노사간 협의한 내용에 대해 경영설명회 자리에서 현장의 영업활동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.��조합은 “MS 상품, AI상품 등 조합원의 판매 및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프로세스나 정책 같은 영업체계가 먼저 완비되어야 하며 현장 영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담영업 조직이 만들어지고 선 시행 후 확대할 것”을 요구했다.��회사에서는 ‘현 시점에서 MS 관련 영업활동은 일반 ITC에 판매 목표 설정 불가하며, 전담 직원을 구성하여 영업 시행’ 할 것을 공지하였다.    





KT노사, 2025년도 경영설명회 개최�勞, “법인 및 네트분야 인력확보로 AI와 동반상승 해야”�MS상품 영업 활동 전담 조직 중심으로 운영 요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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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14일(금)














